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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월 1일부터, 성 요셉
의 고통과 기쁨

성 요셉께서 겪으신 한 가지
고통(시련)을 묵상하면서, 동
시에 그 사건 안에서 하느님께
서 그분께 주신 기쁨(은총)도
함께 묵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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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에서 다운로드하세요, 성 요셉의
고통과 기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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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요셉의 ‘일곱 주일’ 신심은 교회
안에서 오래도록 사랑받아 온 간단하
고도 깊은 신심으로, 연속된 일곱 번
의 주일을 정하여 성 요셉을 공경하
고, 특히 성 요셉 대축일(3월 19일)을
향해 마음을 준비하거나 어떤 필요를
두고 전구를 청하는 데에 목적이 있
습니다.

매 주일마다 성 요셉께서 겪으신 한
가지 고통(시련)을 묵상하면서, 동시
에 그 사건 안에서 하느님께서 그분
께 주신 기쁨(은총)도 함께 묵상합니
다. 이렇게 우리는 삶을 믿음으로 바
라보는 법을 배웁니다. 곧 십자가와
은총을 함께, 시험과 하느님의 신실
하심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.

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봉헌합니
다.

- 잠시 기도와 묵상을 하고,

- 복음 말씀을 읽으며,



- 성 요셉께 드리는 기도를 바칩니다
(많은 이들이 주님의 기도, 성모송, 영
광송을 덧붙입니다).

이 신심은 특히 추천할 만합니다. 왜
냐하면 성 요셉처럼 침묵 안에서, 순
명과 정결, 성실한 노동, 그리고 하느
님의 섭리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살
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입
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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